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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-

「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」 

세미나 개최

- 일 시: 9월 5일(화) 14:00~17:00

- 장 소: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

- 주 최: KDI·한국금융연구원

- 후 원: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

□ KDI는 9월 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

주최하고,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‘가계부채의 안정적 

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’ 세미나를 개최함.

○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

람직한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금융업계, 소비자

단체, 정부, 학계 등 다양한 청중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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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‘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’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

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가계여신 심사과정 중 

차주의 ‘소득 인정방식’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에는 차

주의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DSR(Debt Service Ratio) 제

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

○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

는 과거 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평가 중심

으로 바뀌어야 함. 우리나라의 경우 DTI(Debt To Income) 규제 중

심으로 일부 상환능력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, 차주의 소득을 보다 

엄밀히 측정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함.

○ 또한 개별 차주의 총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DSR

방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, 측정된 DSR을 기반으로 개별 여신

심사 적용, 금융회사 여신포트폴리오 관리 적용 등 가계부채 관리

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

□ ‘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’ 세션의 발제를 맡은 

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

가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금

융회사의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

○ 현행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·부과체계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

높은 연체이자 수준으로 인해 연체기간 중 채무부담이 급격히 

증가함에 따라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재기가 어렵고, 금융소

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

○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수준의 조정, 연체

이자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, 채권은행과 연체차주의 정보교환 

활성화 등 현행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

하다고 제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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❖ 첨부. 프로그램 

❖ 별첨 1. 세션별 발제문

❖ 별첨 2. 세미나 현장사진(5일 15:00 배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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❖ 첨부. 프로그램

시 간 내 용

14:00~14:10
(10분)

  개회사

      김준경 KDI 원장

    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

  축 사

    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

14:10~15:30
(80분)

  세 션 1.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

발 표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
 

패널 토론 

사 회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패 널 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

       김정주 씨티은행 소비자금융리스크관리부장

      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

       임  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

       전희찬 KEB하나은행 여신기획팀장

15:30~15:40
(10분) 

  휴 식

15:40~17:00
(80분)

  세 션 2.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

발 표  김영일 KDI 연구위원 

패널 토론 

사 회 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

패 널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

       김영일 KDI 연구위원

     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

      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

       지순구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

※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